
신비하고 푸르른 세계로 초대합니다 

오늘날 환경을 바라보는 남다른 시선

특별한 생태 감수성이 돋보이는 김동수 작가의 그림책. 명랑한 상상력과 푸르른 색감으로 물귀신 

세계에 초대된 어린이의 하루를 그린다. 묵묵히 자정작용 하는 자연을 물귀신으로 상징하여 자연

이 인간에게 보내는 일침을 재기 발랄하게 풀어내는 작품으로, 환경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게 한다.

오늘의 할 일
김동수 그림책│창비 2024

활동지 구성 김동수 그림책작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환경은 어떤 모습인가요?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처럼 소중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고, 빈칸에 써 봅시다.

Ⓒ 『오늘의 할 일』 김동수, 창비



어린이 물귀신들은 물방울로 오리와 하트 모양을 만들며 놀아요.

빈 공간에 원하는 그림을 그려 봅시다. 

규칙은 하나, 동그라미 모양만 활용해 보는 거예요!

Ⓒ 『오늘의 할 일』 김동수, 창비



‘오늘의 할 일’을 다 마친 주인공의 기분은 어떨까요?

글 또는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 『오늘의 할 일』 김동수, 창비


